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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약 4 개월간의 유학생활이 끝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즐거웠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일본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서 

저에게 용기를 주었고, 다정한 선생님과 친구들 덕분에 무사히 유학생활을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일본어로 수업을 들으며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과 대화해보는 경험은 

제가 세상을 더 넓게 보도록 해주었습니다. 일본의 문화와 역사, 지리 등을 배워 

일본에 대해서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수업을 통해 처음 왔을 

때보다 일본어 실력도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또 문화교실을 통해 화과자도 만들고 

기모노도 입어보며 문화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이곳에서 유학생 친구들도 만들고, 일본인 친구도 사귀어 같이 놀기도 했습니다. 

도쿄 뿐만이 아니라 카와고에, 홋카이도 등 여러 장소로 여행도 가보았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가라오케를 가거나,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파티를 하면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기모노를 입고 거리를 걸어보고, 새해에는 신사에 참배도 

가보며 일본에서만 해볼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의 반 년 간의 유학생활은 짧지만 저에게 많은 추억과 용기를 얻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젠 익숙해진 일본을 떠나야 하는 게 아쉽지만 한국에 돌아가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다시 여러 나라로 떠나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와 주셨던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